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LG화학, 전자소재 4000억원 투자
LG그룹, 1조8000억원 투자 LCD 클러스터 조성 … 포토마스크도 생산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기다려온 LG그룹 전자 계열사들은 11월4일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키로 한데 대해 크게 환영했다.

1조8000억원을 투자해 파주에 LCD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던 LG그룹의 전자 관련 계열기업들은 정부가 수

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산업단지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환영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월4일 수도권에서 8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10년만에 

처음으로 허용키로 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LG화학, LG전자, LG이노텍, LG마이크론과 대덕전

자 등 5개 대기업 계열 부품회사들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LG그룹 중 LG전자는 LCD TV에 2000억원, LCD 모니터에 1000억원, OLED에 7000억원, LED 및 프리즘시

트에 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LG마이크론 2600억원, LG이노텍 400억원, LG화학) 3300억원 등 전체적으

로 1조8000억원을 투자해 파주 LCD 클러스터에 동반 진출할 계획이다.

LG그룹의 수도권 신증설투자 계획                                                  (단위: 억원, 명)

LG그룹은 최근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문제가 표류를 거듭하면서 장기화되자 LG는 타협점 모색을 위해 

정부에 PDP 모듈 부분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고 전체 투자규모를 절반 수준인 1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LG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는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공사가 진행중인 LG필립LCD의 파주 7세대 라인 

단지 조성과 연계해 부품부터 패널, TV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괄된 생산체제를 갖춘 종합 LCD 생산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LG필립스LCD는 앞서 10년간 25조원을 투입해 파주에 110만평의 LCD 7세대 생산단지를 구축키로 하고 공

사를 진행하고 있다.

LG필립스LCD의 LCD 7세대 생산라인은 현재 장비 반입을 마무리하고 2006년 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11/07>

회사명 생산제품 투자액 고  용 회사명 생산제품 투자액 고  용

LG전자

LCD TV 2,000
3,300

LG마이크론 포토마스크 2,600 500

LCD 모니터 1,000 LG이노텍 파워모듈 400 200

OLED 7,000
1,500

LG화학

편광판
2,500 800

LED 500 감광재

프리즘시트 500 200 프로세스 케미칼 800 200


